
기본적으로 논술 이라함은 "어떤 사물(事物)을 논(論)하여 말하거나 적음" 이라는 사전식 정의
가 있습니다.

하지만, 이런 사전식 정의는 실질적인 논술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

사전식 정의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을 적어나가는게 논술 이라고 말한다면,

대입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는,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해서 문제에 맞는 풀이를 해나가는가? 
입니다.
(여기에 잠시 사족을 달자면,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능력을 이미 넘어서 그냥 푸니깐 
풀리더라, 라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제외 입니다.)

 즉, 논술이란, 이 대학교의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쓰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이때, 필요한것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. 

제시문에 대한 분석, 답을 내기 위한 아이디어, 그 아이디어를 수식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능
력 이죠.

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, 특히 상당히 상위권 대학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, 세가지 능
력이 모두 필요합니다.

하지만 어떻게 ? 라는 의문이 있죠. 

단순히 "나 수학문제 쫌 잘푼다?" 라는걸로 "수리논술문제도 잘풀수 있어" 라고 일반화를 시키
긴 어렵습니다.

수능 수학이 요구하는 수학적능력과,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수학적능력은 상당부분 유사하지
만,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 하니깐요.

이 글에선, "대학을 가는 데 논술이 얼마나 중요한가" 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, 분명한 것은, 
논술도 대학을 가는데 빼놓을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고, 그에 대한 준비도 
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

우선은, 첫 번째인 제시문 분석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라. 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.

수리논술을 이러이러한 방향해라! 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으로 될수 있으므로, 하나의 예시를 



가지고 오겠습니다.

2012 연세대 자연 논술(기출)

이 문제는 2012년 연세대 논술 기출문제였고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했습니다.

위 제시문을 보면

굉장히 짧습니다.(!!) 대신 어렵죠. (..) 이 제시문을 대충 보고나서 논제1을 본다면, 다시 제시
문으로 돌아와서 읽어야 되죠. 그러면,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. 
수학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비문학 읽듯이 꼼꼼이 읽어 나가야 합니다.

일단 제시문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.

먼저 집합 A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. 

집합 A 라는 것의 원소들은 t 들인데, t는 0과 1사이의 수이며,  이 
부등식을 만족 시킵니다. 이때 에 a는 특정 한 개의 수만 만족시키면 됩니다.

???

약간 추상적이죠. 이해가 된거 같기도 하고 안된 것 같기도 합니다.
(사실 이런 상태는 이해가 안되었다고 봐야죠.) 
좀 더 자세하게, 분석해 나가겠습니다.

먼저,  이 수식을 살펴 봅니다. 



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식과 상당히 형태가 유사합니다.

  ′  라는 식과 상당히 유사하죠(이 식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^^)

다만, 차이는 ′가 a로 바뀐 것 과 부등호 가 되겠죠.
이 두 개가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, 수식의 의미가 어떤형태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 봅시다.

(혹은, 다르게 ′ 
 

 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두 식은 같은 식이지만, 의미

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. 이에 따라 풀이방법도 갈리게 됩니다.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
는가? 에 대해선 숙제... 로 두죠^^)

먼저 부등호에 대한 것을 살펴 보겠습니다.
접선의 방정식에서 약간 확장을 하여, 함수가  ≤ ′   이 식을 만족한
다면, 위로 볼록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물론 역도 성립할수 있겠죠.
(전 구간에 대해서는 된다라고는 안되겠죠. 특정구간에서입니다. 이런 아이디어에서 확장을 시
킨다는 의미이므로, 이 의미에 대해서 엄밀 하게 따지진 않겠습니다.)

 
즉,≤ ′   이 수식을 풀어 보자면, 

 위의  를 지나는 접선들에 대해서, 는 접선 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. 
그러므로, 위 수식을 만족시키는 t들은 모두 위로 볼록한 구간의  t들입니다.

 (이 식은 교과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식이 아니므로, 논술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식은 아
닙니다. 단순히, 이런형태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나가자는 것 입니다.)

다음은 a에 대한 것입니다 .  (편의상 로 놓겠습니다.)에서 a는
 제시문에서 “어떤 실수 a 에 대해서,”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. 
(수학에서 “어떤” 과 “임의의” 라는 두 개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. 2012 수능 수리 30번에서 
다뤄 지기도 했었는데,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)

그 말인 즉,는 위의  한점 를 지나고 기울기가 a 인 일차함수라는 말 입니
다. 



이제, 두가지 모두를 합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"t"들입니다.
그것을 다시 유념하고, 정리를 해보죠.

에서,   라는 함수(편의상 로 놓겠습니다.)는 
위의  한점 를 지나고 기울기가 a 인 일차함수라는 뜻이죠. 이는  함수가 보
다 항상 아래로 있다는 것으로, 한점에서 특정기울기를 잡았을 때 가  보다 아래에
만 위치해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.  

 이 그래프에서는 의 기울기를 ′로만 잡
는다면 t는 전구간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될 것
이고 이는   ∈ 인 모든실수 로 나타
날 것입니다.

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다른 
각 구간에 대해서, 각각 다른 기울기들을 잡아준
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
   ∈ 인 모든실수  로 나타낼수 있을 
겁니다.

이제 두 번째 수식인 

에 대한 것입니다.

형태 자체는 집합 A에 관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.
하지만, 집합 B에서 대상이 되는 원소들은 a, 즉 기울기 들이며, 에 위의 점들이 
어떤 점들로 나타나져 있습니다.

  수식에 대한 분석은 위에서 모두 했으므로 결론만 간단하게 예시 없이 풀이를 하자면, 특정 
구간, 혹은 점들에서 가  보다 위에만 위치해 있게 할수 있는 기울기들이 존재한다
는 뜻입니다.



 이정도가 연세대 2012 수시 기출문제에 대한 제시문 분석입니다. 만약 제시문 분석을 이정
도로 한다면 120% 분석을 하는거죠. 약간 과한 감이 있습니다. 하지만, 지금은 시험장에서 문
제를 푸는 실전적인 것을 갈고 닦기 보다는 좀더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할때입니다. 
시험장에서는 위에서 분석한것의 2/3 정도만 해도 성공한것이죠. 시험장에서 좀더 명확히 보
기 위해서는 그전에 공부를 할대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그리고 혹시나 이 문제를 풀어 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, 제시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논
제 1번. 즉, 

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, A와 B들에 대한 특성을 발견해 낼수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.

이렇듯, 한 제시문에 여러 논제들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는
데 많은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는 힌트
가 된다는 거죠.반대로 이야기하자면, 첫 번째 문제를 제대로 풀지않으면 마지막 문제는 손도 
못 댄다는 것입니다. 

 하지만,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. 
‘그러면, 제시문은 적당히 보고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하면 되지 않나?’
라고 말이죠.

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, 문제는 시간입니다. 
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해서 기준을 명확히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
차이가 있습니다.
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제시문을 분석을 하면, 문제를 풀어나갈수록 점점 시간이 더 
많이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.



제시문 분석은 이정도로 하겟습니다. 

이 까지 따라 오신분들은 위 제시문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세요. 
다음 주이때 쯔음에, 논제들에 대한 풀이를 올리겠습니다. 아마, 풀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
힘듭니다. 수식으로 치기가 너무 어렵네요. 

 
 

 
 


